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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인공지능(AI)·디지털 소프트웨어(S/W)로 
소재개발 앞당긴다

- LG전자와 한국기계연, 「가상공학 기술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(MOU)」 체결
- 공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(S/W) 품질향상, 협력기업 S/W 활용 등 효과 기대

  소부장 기업이 제품개발, 납품 시 시뮬레이션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. 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5월 30일(목) 가상공학* 시뮬레이션 S/W 개발

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내 대표적 수요기업인 LG전자가 S/W활용·확산 

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
 * 가상공학 : ①소재 데이터 수집, ②AI를 통한 소재 개발, ➂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지원

  그간 소부장 기업은 납품 전 안전성, 신뢰성 테스트를 위해 고가의 외산

S/W(연평균 5천만 원)를 활용하였다. 산업부는 가상공학 사업의 일환으로, 소부장 

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시뮬레이션 S/W를 개발·보급해 왔다. 이번 양해

각서(MOU)를 통해 기계연은 LG전자와 같은 대규모 수요기업과의 협력으로 

S/W를 고도화하고 LG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.

  아울러, LG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1,700여 개 소부장 기업이 연간 

8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 향후 다른 수요

기업으로 확산 시 비용 절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.
 

 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“이번 양해각서(MOU)는 민관의 소재·부품 분야 

대표적 협력사례”라고 언급하며, “앞으로도 정부는 인공지능(AI) 활용, 시뮬레이션 

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재·부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한편 이승렬 실장은 양해각서(MOU) 체결 후, 현대위아, 두산에너빌리티, 

한화정밀기계 등 창원 지역 기업과 기계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산업부는 

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계산업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

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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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참고1  가상공학플랫폼 (시뮬레이션 사업) 개요

□ 사업 개요

 ㅇ (현 황)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납품 시 안정성, 신뢰성 관련 증빙
자료 필요, 직접 실험 외 시뮬레이션 데이터*도 인정

    * 예) 차량 충돌시, 자동차 부품의 훼손·변형 정도 등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

   - 현재 수요기업은 고가의 외산 시뮬레이션 SW를 활용*, 공급기업은 
수요기업 기준에 따라 동일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하는 관행 존재

    * 중소기업인 소부장 기업은 약 5천만원/연, 대기업은 약 100억원/연까지 소요

 ㅇ (내 용) 가상공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SW비용 부담을 줄이기

위해 ①외산SW 활용지원, ②공공SW 무상 공급하는 서비스로 구성

 

외산SW 결과해석 

    구매 ↓  ð 기업

공공硏
공공硏 ð SW개발

무상공급

  ð 기업

서비스① : 외산SW 활용 지원 서비스② : 공공SW 개발·공급

□ 서비스 흐름

 ㅇ 시뮬레이션 SW를 활용하기 위한 애로분석, 시편제작 단계부터  
SW공급 및 결과값 해석까지 소부장기업의디지털 전환 전주기 지원

< 서비스 흐름도 >

애로분석
시편제작 및 

물성분석

SW에 입력
❶ 외산·상용 SW

❷ 자체 SW
결과값 해석

탐색·분석 
시간 절감 

ð
장비 구축 및 구동 

비용 절감
ð

SW구축 
비용 절감

ð
해석 비용 절감 
(인건비, 용역비 등) 

건당 평균 2개월↓ 건당 평균 5백만원↓ SW 당 평균 3천만원↓ 건당 평균 1천만원↓



참고2  가상공학플랫폼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 ㅇ 소부장 기업의 ①소재 개발 혁신, ②‘소재→부품化’ 실증의 디지털 전환
지원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(소재 개발 AI모델, 부품화 시뮬레이션 SW) 구축

   ※ 추진근거 : 소부장특별법」 제37조(소재개발촉진),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(’21.3)

□ 필요성 

 ㅇ 중소ㆍ중견 소부장 기업은 데이터 기반 기술개발 역량* 부족
→ 공동 활용이 가능한 소재DB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

   * ①양질의 빅데이터, ②인공지능(AI) 분야 기술인력 부족 ③인프라(SW 등) 부족

□ 주요 내용

 ㅇ (소재데이터) 소재실험 빅데이터를 축적, 빅데이터 기반 AI모델을
보급하여 소부장 기업의 지능형 소재개발을 지원

    * 소부장 기업의 목표 물성 달성을 위한 원료, 조성, 공정의 배합을 추천

 ㅇ (시뮬레이션) 가상시험 SW를 구축·공급하여 소재의 부품화 검증
시간을 단축하고, 소부장 기업의 SW(외산, 고가) 구매 비용을 절감

 

    * 공급기업이 소재 납품 시 신뢰성 관련 증빙자료 필요, 직접 실험 외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인정

□ 추진체계
산업통상자원부

KIAT(전문기관)

분야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기계 데이터

주관기관 재료연 화학연 다이텍 세기원 기계연 ETRI


